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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컨슈머인사이트 ‘K-오리지널 콘텐츠 평가’ 2025년 결산 ① 영화·드라마 

넷플릭스 독주 속 지니TV·디즈니+ 틈새전략 통했다 
  

 

- 넷플릭스, 시청률 톱10 콘텐츠 중 9개 휩쓸어 

- 디즈니+, 콘텐츠 수 적지만 평균 만족도 1위  

- 지니TV는 ENA 동시 공개로 평균 시청률 2위   

- 25년 최고의 콘텐츠는 넷플릭스 ‘중증외상센터’  

- 흥행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‘검증된 이야기’ 

 

○ 2025년 K-오리지널 영화·드라마 시장은 ‘넷플릭스의 독주’와 ‘비(非)넷플릭스의 분발’

로 요약된다. 대표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압도적인 물량(21편)으로 시청률 상위권을 

싹쓸이하는 한편에서 디즈니플러스는 평균 만족도 1위였고, 지니TV는 평균 시청률에서 

의미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. 

□ ‘OTT K-오리지널 콘텐츠 초기 시청자 평가’는 컨슈머인사이트가 '24년 4월 시작한 기획조사로, 매주 

전국 20~59세 남녀 OTT 이용자 500명(연간 2만6000명)을 대상으로 한다. 이번 결과는 2025년에 공개

된 주요 OTT K-오리지널 영화·드라마 61편에 대한 인지도, 시청의향(경험)률, 만족도, 만족(불만족) 이

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. 

  

■ ’중증외상센터’ 시청률∙만족도 1위 

○ 2025년 K-오리지널 영화·드라마 시청률(론칭+2주 기준) 톱10은 넷플릭스의 독무대였

다. 1위 ‘중증외상센터’(59%), 2위 ‘오징어 게임 시즌3’(53%), 3위 ‘폭싹 속았수다’(44%) 등 

상위 10개 중 9개를 넷플릭스 콘텐츠가 휩쓸었다[그림1]. 넷플릭스 외에는 지니TV의 ‘신

병 시즌3’(8위, 31%)가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. 넷플릭스는 시청률 상위 20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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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에도 15개를 차지했고 평균 시청률도 30%로 독보적이었다. 

 

 
 

○ 넷플릭스의 ‘중증외상센터’는 대중성(시청률 59% 1위)과 작품성(만족도 83점 1위) 두 

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‘2025년 최고의 콘텐츠’였다. 론칭 직후 시청자의 긍정적 평가가 

입소문을 타며 시청률이 수직 상승(론칭주 22%→론칭+2주 59%)한 대표 사례다. 초기 

시청자의 만족도가 흥행을 결정짓는 선행 지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. 

○ ‘오징어 게임 시즌3’는 시청률(2위)은 높았지만 만족도(55점)에서 톱10 중 9위에 머물

렀다. 전작의 후광으로 화제성은 높았지만 스토리의 참신성에서 호불호가 갈렸다. ‘오징

어 게임 시즌3’ 외에도 ‘대홍수’, ‘84제곱미터’ 등 대작 스릴러의 만족도가 공통적으로 낮

은 점도 주목된다. ‘자극 중심의 무리한 설정’이 거슬렸다는 시청자 평가와 무관치 않아 

보인다. 

 

■ 지니TV ‘실속’…디즈니플러스 ‘작품성’ 두각 

○ 넷플릭스 독주 속에도 일부 플랫폼은 나름의 영역에서 선전했다. KT의 IPTV 채널인 

지니TV는 ‘신병3’, ‘착한 여자 부세미’, ‘당신의 맛’ 등 3편이 시청률 상위 20위안에 들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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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25년 공개한 6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실속 있는 성적표다. 평균 시청률은 19%로 넷

플릭스(30%)에는 크게 뒤지지만 쿠팡플레이(15%), 디즈니플러스(14%), 티빙(8%) 등 다른 

OTT를 모두 앞서 신흥 드라마 강자로 입지를 다졌다[그림2]. TV 방송 채널(ENA)과 타 

OTT 동시 방영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. 

 

 
  

○ 디즈니플러스는 시청률 순위에는 들지 못했으나, 평균 만족도(73점)는 유일한 70점대

로 모든 플랫폼 중 가장 높았다. ‘나인퍼즐’(19%), ‘조각도시’(17%) 등 주요 작품의 시청률

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, 고르게 높은 작품성과 시청자의 입소문을 기반으로 추가 성장

도 기대할 만하다. 

 

■ ‘재미 있으면 오른다’...초기 만족도가 흥행의 척도 

○ 초기 시청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흥행 공식은 데이터로 

입증됐다. 실제로 누적 만족도 1~3위 작품의 론칭 초기 2주간 상승폭이 모두 2배 이상

이었다. 1위 ‘중증외상센터’가 2.6배(론칭주 22%→론칭+2주 59%), 2위 ‘폭싹 속았수다’가 

2.5배(18%→44%), 3위 ‘나인퍼즐’(77점)이 2.4배(8%→19%)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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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‘원작’ 기반 콘텐츠와 ‘시즌제’ 강세 

○ 2025년 흥행작의 또 다른 공통점은 ‘검증된 이야기’의 힘이다. 시청률 상위 20개 작

품 중 6편이 원작 기반이고 3편은 시즌작이었다. ‘중증외상센터’, ‘광장’ 시청자는 원작 웹

툰이나 소설의 탄탄한 스토리를, ‘신병 시즌3’, ‘약한 영웅 Class2’ 시청자는 전작에서의 

경험을 핵심 시청 이유로 꼽았다. 

 

■ 초반 ‘화제성’과 ‘완성도 유지’가 핵심 

○ ‘중증외상센터’가 화제성 1위 ‘오징어 게임 시즌3’를 앞선 점, 지니TV와 디즈니플러스

가 제한된 조건에서 나름의 입지를 굳힌 점은 2025년 K-오리지널 영화∙드라마 시장의 

특징을 드러낸다. 화제성으로 시청자를 잠시 유인할 수는 있지만, 이를 유지하는 힘은 

스토리의 완성도와 초기 시청자의 호평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다. 넷플릭스의 압도

적 물량 공세 속에서 ‘비(非)넷플릭스’의 생존 방향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. 

 

 

 

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이 리포트는 컨슈머인사이트의 신규 기획조사 'OTT K-오리지널 콘텐츠 초기 시청자 평가'를 바탕으로 

한다. 조사는 컨슈머인사이트의 86만 IBP(Invitation Based Panel)를 표본 틀로 매주(회당 표본 규모 500 명) 

실시하며 OTT K-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초기 시청자 반응 전반을 조사 범위로 한다. 표본추출은 

성·연령을 균등 할당하여,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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